
2026년 9월 20일 “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”
축복 “내게 전부를 주신 하나님께 전부를 드려 예배합시다.”
찬양 ‘말씀 앞에서’ 또는 ‘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’ 찬송을 드립시다. 
말씀읽기 창세기 12장 6-8절
*최근에 ‘이것’ 때문에 내 마음이 가장 많이 흔들렸거나, 혹은 ‘이것’만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
해진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? (예: 통장 잔고, 자녀의 성적, 사람들의 인정, 건강 등) 

*아브람이 가나안 땅(세겜)에 도착했을 때, 그 땅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? (창 12:6)

*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이라고 약속하셨나요? (창 12:7 상반절)

*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약속을 경험한 후, 아브람이 취한 행동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? 
(창 12:7 하반절, 8절)

*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 처음 한 일은 ‘집’을 짓는 것이 아니라 ‘제단(미즈베아흐)’을 
쌓는 것이었습니다. 이교도들이 가득한 척박한 땅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아브람에게 어떤 
의미였을까요?

*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압도적인 반응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가나안 땅의 두려움 속에
서 아브람이 경험한 ‘은혜(와예라: 나타나심)’는 무엇이었으며, 그것이 어떻게 예배의 원동력이 
되었습니까?

*설교 중 인용된 팀 켈러 목사님의 ‘우상’에 대한 정의(“그것 없이는 내 인생이 의미 없다고 
생각하는 것”)를 바탕으로 볼 때, 예배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왜 위험한지 
나누어 봅시다.

*주일 예배를 의무감이나 종교적 루틴으로 참석할 때가 있습니까?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기 위
해 내가 일상에서 ‘하나님의 은혜’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?

*참된 예배는 희생(제단)과 수고를 동반합니다. 나의 시간, 물질, 열정, 혹은 편안함을 포기하
면서까지 주님께 드려야 할 ‘삶의 예배(값 지불)’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? (예: 
바쁜 출근길 10분 기도, 피곤해도 목장 모임 참석, 손해를 감수하는 정직한 선택 등)
함께 기도하기
*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던 숨은 우상들을 회개하고, 내 영혼의 나침반이 오직 참되신 
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소서. 의무감과 편의주의에 젖어 있던 나의 예배가, 나를 위해 십자가에
서 희생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압도적인 반응과 감격으로 회복되게 하소서. 일주일의 삶 
속에서(가정, 일터, 학교 등) 척박한 가나안 땅과 같은 현실을 만날지라도, 기꺼이 땀 흘려 '삶
의 제단'을 쌓으며 희생과 헌신의 값을 지불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. 우리 목원들 각
자가 겪고 있는 삶의 두려움과 막막함 가운데 “내가 네게 주리라” 약속하시는 하나
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. (목원들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
시다.)


